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발렌시
아 소속 이강인(18)의 선택지가
두 가지로 줄어든 듯 하다.

이강인이 최근 구단에 ‘이적
하고 싶다’는 뜻을 강력히 전달
한 가운데 현지 언론들은 22일
(한국시간) “발렌시아가 이강인
을 팔지 않는다”고 일제히 보도
했다. ‘데포르테 발렌시아노’,
‘라스 프로빈시아’ 등 스페인 언

론들은 “이강인이 팀에 잔류하거나 뛸 수 있는 팀으로
단기 임대되는 등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듯 하다”고 밝혔다.

현 상황에서 이강인이 완전 이적할 수 있는 방법은
바이아웃 금액으로 설정된 8000만 유로(약 1057억 원)
를 지불하는 팀이 나오는 것뿐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이강인 측도 잘 알고 있다. 발렌시아는 이
강인이 원한다면 단기 임대를 통해 출전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게 스페인 언론들의 이야기다.

현재 이강인은 스위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팀의 프리
시즌 캠프에 합류해 훈련하고 있다. 잉글리시 프리미
어리그는 다음달 9일 이적시장을 마감한다. 다른 유럽
리그는 9월 1일에 이적시장이 끝난다. 이강인을 원하
는 팀은 아약스, PSV에인트호벤(이상 네덜란드), 레반
테, 지로나, 마요르카, 그라나다(이상 스페인) 등 다양
하다. 최근에는 독일 몇몇 구단도 이강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왔다.

이강인이 발렌시아에 남으면 출전기회를 얻어내기
가 만만치 않다. 발렌시아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토랄
감독의 구상에서 공격 2선은 곤살로 게데스, 데니스 체
리셰프, 카를로스 솔레르 등이 확고한 주전으로 분류
되고 있다. 백업자원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 이강인
이 파고 들어갈 틈이 많지 않다. 완적 이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강인에게 현실적인 대안은 단기 임대뿐이
다. 이강인 측이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발렌시아 꺎이강인팔지않는다꺏 못박아
잔류땐입지좁아…팀은단기임대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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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
LA 다저스)은 올 시즌 메이저
리그(MLB) 최정상급 투수로

발돋움했다. 19경기에 선발 등판해 11승2패, 평균
자책점 1.76의 경이적인 성적을 기록 중이고, 평균
자책점을 비롯해 승률(0.846), 이닝당 출루허용(W
HIP·0.935), 9이닝당 볼넷(1.0개), 삼진(112개)/볼
넷(14개) 비율(8.0)은 MLB 전체 1위다. 어깨 수술
이후 구속은 조금 감소했지만 체인지업과 컷패스
트볼(커터), 커브 등 변화구의 완성도를 높여 팔색
조로 거듭난 결과다. 기존 주무기였던 체인지업은
여전히 건재하고 커터와 커브의 위력도 엄청나게
배가했다. 2스트라이크 이후에도 모든 변화구를
자신 있게 던질 수 있다.

류현진은 애초 강속구 투수라는 이미지가 강했
다. MLB 데뷔 첫해인 2013시즌부터 어깨를 다치
기 전까진 시속 150km대 초중반의 공을 어렵지 않
게 던졌다. 완급조절을 하다가 위기 상황에서 전력

투구하며 이닝을 끝내는 모습은 트레이드마크와도
같았다. 그러나 올 시즌은 다르다. 과거와 견줘 패
스트볼(포심·투심) 구사 비율도 감소했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전성기’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을 정
도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자랑한다. 30경기에서
14승8패, 평균자책점 3.00을 기록한 2013시즌과
견줘 류현진의 투구 패턴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MLB 통계전문사이트인 ‘팬그래프’에 따르면,
류현진의 데뷔 첫해 구종은 패스트볼(54.2%)과 슬
라이더(13.9%), 커브(9.5%), 체인지업(22.3%)의
4개였다. 지금은 슬라이더를 거의 던지지 않는 대
신 커터의 비중을 크게 늘렸고, 커브의 구사 빈도
또한 증가했다. 올 시즌 기준으로 패스트볼 구사
빈도는 41.8%로 데뷔 첫해와 견줘 12.4% 하락했
고, 커터(19.3%)와 체인지업(27.1%), 커브(11.7%)

를 주로 활용한다. 어깨 수술 후 복귀한 2016시즌
(1경기)에도 슬라이더의 비중이 11.8%였지만,
2017년을 기점으로 확 줄였다. 이제는 통산 구종별
구사 비율도 2017시즌부터 던지기 시작한 커터
(9.7%)가 슬라이더(8.6%)보다 높다.

과거에는 어느 정도 힘에 의존하는 피칭을 했다
면, 지금은 변화구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커졌
다. 여기에 완벽에 가까운 제구를 자랑한다. 굳이
힘으로만 승부할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팬그래프
에 따르면, 2013시즌에는 류현진의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90.3마일(시속 145.3km)이었는데, 올해는
90.5마일(시속 145.6km)로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
변화구 구사에 대한 자신감이 커진 덕분에 패스트
볼의 구속을 어느 정도만 유지해도 충분히 타자를
제압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온 것이다. 최고구속
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균구속이 과거와 견
줘 상승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MBC스포츠+ 정민철 해설위원은 “(류현진이)
과거에는 타고난 힘에 의존해 던지는 경향이 있었
다”면서도 “수술 이후에는 몸을 사리는 기간이 있
는데, 올해는 건강에 대한 걱정이 없다. 그러다 보
니 팔스윙에도 걸림돌이 없다. 김용일 트레이닝코
치와 함께 근력 훈련을 열심히 한 것도 꾸준히 구
속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분석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데뷔땐힘에의존…패스트볼 54.2% 압도적
올시즌패스트볼줄고커터·커브크게늘어
다양한 변화구와 완벽한제구력 꺋제2전성기꺍
어깨수술에도평균구속↑…꾸준함도증명

26세괴물 〈 32세여우
투구패턴으로본류현진의진화

송중기·송혜교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 합의…5분 만에 도장 찍은 사연 ▶11면
송혜교송중기

LA 다저스 류현진은 2019시즌을 기점으로 완벽한 팔색조로 거듭났다. MLB 데뷔첫해인 2013시즌과 견줘 최고구속은 감소했지만, 완벽에 가까운 제구력과 변화구의 완성도를 앞세워 상대 타자를 제압하고 있다. 7이닝 1실점으로 시즌 11승을 수확한 20일(한국시간) 마이애미와 홈경기 도중 웃고 있는 류현진. LA ｜ AP뉴시스

<2013시즌 30경기 14승 8패> <2019시즌 19경기 11승2패>


